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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일시 2020.08.24 

실험목표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원심력, 구심력과 연관지어 이해하기 

■암석에 대해 알아보자. 

준비물 ●솜사탕 기계, 나무 막대기, 설탕 

실험 과정 

● 

1. 솜사탕 기계와 설탕, 나무 막대를 준비한다. 

2. 솜사탕 기계에 설탕을 넣는다 

(※주의※설탕을 너무 많이 넣면 주변에 설탕이 튀어 다칠  

위험이 있다. 기계가 흔들리니 주변에서 잡아주면 좋다.) 

3. 기계 안에 가느다란 실이 생길때까지 기다린다. 

4. 실이 생기면 나무 막대로 실들을 모으며 솜사탕을 만든다. 

■ 

1. 종이 위에 자갈, 모래, 흙을 소량 덜어 놓고 각각의 알갱이의 크기 등을 

관찰한다. 

2. 종이컵에는 흙 1 숟가락, 모래 2 숟가락, 자갈을 모두 넣고 물풀을 모두 넣어 잘 

젓는다. 

3. 암석이 굳으면 정이컵을 찢어 내용물을 관찰한다. 

실험원리 ●기계안에서 설탕을 녹이고 녹아서 담겨진 용기는 전동기와 연결이  

되어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용기의 외부는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촘촘히 뚫려있다. 용기의 회전으로 인해 원심력이 

발생하여 설탕액들은 외벽에 몰리게 되고, 구멍을 통하여 가는 실처럼 

외부로 뿜어져 나온다. 용기의 밖으로 빠져나오면 급격히 냉각되면서 

 굳게되고 막대를 이용하여 돌돌 말면 솜사탕이 된다 

■자갈,모래,진흙 등이 강바닥 또는 지표면이 퇴적하여 만들어진 암석이 

여러겹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층이라 한다. 지층은 쌓일때 아래서부터 

쌓이게 되므로 처음이 쌓인 지층은 수평한 모양을 하게 되고, 지층이 쌓이는 

시간이 길수록 지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물이나 바람에 의해 풍화된 암석의 



알갱이들이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하고 퇴적물이 쌓여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톼적암이라고 한다. 

실험결과 

●솜사탕이 만들어진다. 

 

■암석이 만들어진다. 

알게된 점, 

느낀 점. 

•궁금한 점 및 

사진첨부 

●이번 활동을 통해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의미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게 된것같고 일상생활에 대한 실험이라 

 그런지 더욱 이해가 잘 됬던것 같다. 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과학적 원리가 

쓰인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느낀 시간이였던것같다. 

■ 암석이란 단어는 과학시간에 많이 들어봤었다. 하지만 그냥 땅 또는 땅밑의 

돌 같은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뜻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제가 

그렇게 알아도 당장의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2 학년이 되고 지구과학을 

배우며 다시 알아야했어야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암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게 되어 유익한 실험였던것 같다. 

 


